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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본 김태규 



#1. 거리 (낮) 
 
푸른빛 하늘, 거리에는 몇몇의 낙엽들이 바람에 나뒹군다.  
초가을의 냄새가 난다.  
길을 걸어가는 회사원 정장의 30대 남자. 
그는 예상치 못한 찬 바람에 어깨를 바짝 움츠린 채 잰걸음으로 이동한다. 
 
#2. 빌라 집 안 (낮) 
 
집 거실 바닥에서 마늘을 까는 60대의 여인. 
희미하게 들리는 콧노래.  
창을 열어두어 집 내부에는 바람이 스며들어온다. 
 
집 초인종이 울린다. 
 
여인은 무릎을 짚으며 에구구 소리를 내고 일어난다. 
현관으로 간다. 
문을 열자, 정장 사내가 들어온다. 
둘은 거실로 이동한다. 
 

여인: 너 회사는 어쩌고? 
남자: 아, 오늘 반차 냈어. 볼 일 볼게 있어가지구.  

여기 근처여서 일 끝내고 엄마 잠깐 볼까 싶어서 왔지. 왜, 싫어? 
여인: 얘가, 싫긴? 나야 좋지. 

 
집 거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본 남자. 
 

남자: 아, 엄마는 찬 바람 들어오는데 무슨 창을 이리 열어놔. 감기 걸리게. 
 
창문을 닫는 남자를 바라보는 여인. 
 

여인: 어? 뭐 시원하고 좋구만. 가을 냄새도 나고.  
 
남자, 정장 마이를 벗는다. 
자연스레 마늘 까기에 동참한다. 
 

여인: 저녁은? 먹구 가. 
남자: 아 아냐. 이따가 진주랑 먹기로 했어서. 
여인: 그래? 그래. 그게 좋지. 

 
둘은 같이 마늘을 깐다. 
 

여인: 요새 회사는 안힘드냐. 



남자: 어, 할만해.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  
여인: 그래? 다행이네. 할만하다니. 
남자: 응. 아, 맞다. 엄마. 
여인: 응? 
남자: 영석이 기억나?  
여인: 그 세탁소 하던 부부네 아들? 
남자: 어. 
여인: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왜? 
남자: 걔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 자기 고깃집 차렸다고, 

언제 엄마 모시고 같이 와라더라. 공짜로 대접한다면서. 
여인: 그래? 오호호. 좋네. 거봐. 친구 잘 사겨두니까 이런 일도 다 있구. 
 

시간의 경과. 
 
남자, 아이처럼 웅크린 채로 여인의 허벅지를 배고 누워있다. 
남자의 귀를 파주는 여자. 
 

남자: 요 며칠 전 부터 자꾸 딸깍딸깍 거리더라고, 귀에서. 
여인: (집중해서 대충 응 한다.) 
 

여인, 남자 귀에서 스윽 무언가를 집게로 집어 꺼낸다. 
거대한 귀딱지. 
징그럽다는 소리를 내는 여인. 
남자도 그 크기를 보고 놀라 웃는다. 
 

여인: 깨끗하다. 이제. 뻥 뚫렸다.  
 
여인,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 본다. 
 

여인: 가만 있어봐라. 
남자: 왜? 
여인: 여기, 이마에 여드름 하나 난게 있네. 
남자: 아 됐어. 짜지 말고 냅둬. 아파. 
여인: 안된다. 이거 가만 나뚜면 점 된다! 

 
여인, 면봉으로 이마 여드름을 짠다. 
 

여인: 곧 결혼하는 애가 얼굴이 반들반들 이뻐야지. 이러면 쓰나. 
남자: 아아…! (여드름 짜는게 아픈듯) 
여인: 결혼 준비는 잘 되가나? 
남자: 어…? 뭐. 다 돈이지.  
여인: 엄마가 좀 보태줄까? 
남자: 아이… 됐습니다요. 



여인: 엄마도 돈 있다. 
남자: 됐어요. 

 
남자, 고민한다. 
 

남자: 결혼이란게, 참 쉬울 줄 알았는데, 뭐가 이리 복잡한지.  
여인: 여러 생각이 들지, 원래. 
남자: 어. 사실 요새 자주 싸워. 그것땜에. 뭐가 맘에 안드는지 말도 잘 안해. 
여인: 다 그런거야. 두 사람이 서로 맞추는거지. 니가 똥고집이긴 하잖니. (웃음) 
남자: 참 나! 엄마나 잘하쇼. 누구 좀 만나. 황혼에 혼자 살지말고. 안 외롭게. 
여인: 됐어.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져야지. 사람이. 

 
남자, 거실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본다.  
남자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기 자신. 
 

남자: 엄마는… 결혼 할 때 어땠어. 
여인: 뭐… 좋았지. 예쁜 드레스도 입고. 
남자: 아빠랑은 왜 결혼한거야? 뭐 보고. 
여인: 그냥, 좋으니까 결혼했지? (웃음) 
남자: 좋았어? 
여인: 응. 
남자: 난, 아빠 떠올리면… 그냥 흐릿한데. 가끔 미운 감정 들 때도 있고.  

 
여인, 같이 사진을 본다. 
 

남자: 맨날 신문 보면서 담배 피우던 모습만 기억에 남았어. 하나도 안 친했어. 
 
시간의 전환. 
과거로 돌아간다. 
 
#3. 어린 시절의 집 (낮) 
 
십대 소년 모습의 남자.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본다. 
이마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인상을 찌뿌린다. 
그리고는 자신의 팬티 안을 들춰 무언가를 확인한다. 
찝찝한 표정의 소년. 
 
거실에서 밥먹으라고 부르는 엄마의 음성.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년. 
 
거실 식탁에 소년과 소년의 아버지가 앉아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말 없이 신문을 읽고있다. 



남자의 입술에 걸려있는 타들어가는 담배.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소년은 남자를 어려워하는 눈치이다. 
 
엄마는 부엌에서 음식을 들고와 식탁에 내려놓고 앉는다. 
 
남자가 식탁을 스윽 훑더니, 신문을 접고 수저를 든다. 
세 식구가 다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한다. 
거실 한구석에 놓인 낡은 글러브와 야구공.  
소년, 음식을 씹다가 입을 연다. 
 

소년: 아빠, 이따가 저랑- 
남자: 밥 먹을 때 시끄럽게 말하는거 아니랬제. 
 

소년, 입을 다문다. 
엄마는 소년을 본다. 
 
약간의 시간 경과. 
식구가 식사를 끝내고 치우는 엄마. 
 
아빠는 티비 뉴스를 본다.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을 떠들어댄다. 
말없이 심각한 표정의 남자. 
소년은 남자에게 다가간다. 
 

소년: 아빠, 있잖아요. (소곤소곤) 
 
남자, 뉴스에 집중했는지 소년을 신경쓰지 못한다. 
 

소년: 아빠… 아빠…! 
남자: 어이 거! 뉴스 보고 있으니까 이따가 말해. (혀를 찬다.) 

 
소년, 기가 죽는다. 
털레털레 방으로 걸어가는 소년. 
 
다시 현재로 돌아와, 
씬 2와 같이 공간. 
 
#4. 여인의 빌라 집 안 (낮) 
 

남자: 그 때가 막 사춘기 시작할 즈음이라, 아빠한테 묻고 싶은게 많았는데… 
여인: … 
남자: 뭐, 이미 옛날 일이라, 이제는 크게 신경은 안 쓴다지만. 
여인: 그래. 



남자: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빠는. 지금까지.  
여인: 응. 
남자: 그냥, 그래서, 물어본거야. 궁금해서. 엄마는 아빠랑 뭐땜에… 왜 결혼했나. 
여인: 그랬구나. 
남자: (시간을 보더니) 어… 이제 슬슬 일어나야겠다. 진주 곧 퇴근해. 
여인: 그래. 

 
자리를 일어나는 남자, 
현관으로 간다. 
그 뒤를 따라오는 여인. 
남자는 구두를 신는다. 
 

여인: 진주한테 잘 해줘라. 걔도 뒤숭숭할거다. 니가 걔 맘을 이해해줘. 
남자: 어. 
여인: 그리고, 아빠도 용서해라. 
남자: 어? 
여인: 아빠도 용서해라고. 아빠도 말 못할 뭔가가 있었겠지. 힘들 때 였잖아. 
남자: … 
여인: 너가 아부지 맘을 이해해줘. 엄마 봐서라도. 
남자: … 

 
#5. 거리 - 아파트 (밤) 
 
어둑해진 길거리. 
남자는 생각에 잠긴 얼굴이다. 
 
전화 통화를 하는 남자. 
한 손에는 맥주 캔이 들어있는 봉지를 들고 있다. 
 

남자: 어, 진주야. 퇴근했어? 집 먼저 들어가 있어. 조금 늦을 거 같네. 미안. 금방 갈게. 
 
아파트 복도를 지나는 남자. 
어느 문 앞에서 멈춘다. 
한참을 망설이는 듯한 남자, 
현관문 벨을 누른다. 
남자는 문 앞에서 기다린다. 
 
#6. 여인의 빌라 집 안 (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는 여인. 
남편과 자기 자신, 그리고 잘 자란 아들.  
 
#7. 아파트 복도 (밤) 



 
잠시 후 천천히 문이 열린다. 
나이 든 남성이 문고리를 잡고 밖에 서있는 젊은 남자를 놀란 눈으로 바라본다. 
초라한 모습의 늙은 남성. 문 틈 사이로 보이는 지저분한 그의 집 내부.  
 

남자: 아부지… 오랜만이지요?  
노인: … 어...? 
남자: 잠깐 술 한 잔 하면서… 아빠랑 얘기하고싶어서 왔어요. 
노인: … 

 
약간의 고요함이 흐른다. 
 

노인: 들어온나… 밖에 춥다. 
 
문을 활짝 여는 노인. 
안으로 들어가는 남자. 
문이 닫힌다. 
 
#8. 여인의 빌라 집 안 (밤)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는 여인. 
상쾌한 웃음을 희미하게 띄고 있다.  
깊은 숨을 내쉰다. 
창문이 닫히며, 화면도 암전된다. 
 

끝 
 

 
 

 
 
 
 
 

 


